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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산업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항공기의 안
전에 대한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항공사고는 
국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
으나, 한 번의 사고 발생은 치명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사후 조치보다는 항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더욱 중요하다(KOTI, 2023). 항공
사고는 사소하고 미미한 기술적 또는 인적 오류가 점진
적으로 악화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항
공정비사를 포함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항공종사
자의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항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항공정비사는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필수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항공정비사의 의식
과 태도는 정비 작업의 품질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Atak and Kingma, 2011). 항
공 안전을 위한 항공 정비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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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의 자발적 노력이 한층 강조되는 한편, 셀프
리더십을 토대로 한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항공정비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또한 필요하다(Jeong, 2009).

그간 조직 행동론적 관점에서 셀프리더십과 직무만
족, 셀프리더십과 역량, 역량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
한 연구는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Ahn(2017)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
리더십과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Joung(2020)
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역량과 개인역량이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항
공 분야에서는 객실 승무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
련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Jin & 
Kim(2020)은 객실승무원의 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셀
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Kwon 
(2017)은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셀
프리더십이 직무만족을 높이고 항공정비사의 역량은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다양한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항공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공정비사의 조직 내 행태와 심리
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중심으로 그 경로에 역
량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함께 안전에 대한 간
접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역량 및 직무만족에 대한 각각의 관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으나, 셀프리더
십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역량을 매개로 
한 경로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항공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의 확보에 항공정비사 역할이 중대하
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와 함께 셀프리더십, 역량,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만족이 항공 안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을 각각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역량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설
문조사를 통해 각각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
구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항공 정비 인력의 조직 행동

적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와 통찰을 제공한다. 둘째, 
항공정비사의 셀프리더십과 역량, 직무만족 간의 관계
를 통해 이들의 직무만족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는 항
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셀프리더십이 역량을 매개로 직무만족
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조직 내 개인
의 심리ㆍ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
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셀프리더십, 역량, 직무만족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항공정비사의 역량을 매개로 셀프리
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각각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2.1.1 셀프리더십

리더십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나 공통적으로는 
리더가 발휘하는 ‘지도력’ 또는 ‘통솔력’ 정도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으며 리더의 영향력 행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Moon et al., 2009). 전통적인 리더십은 특정 
리더의 능력과 통솔력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1980년
대 이후 세계 경기의 침체와 함께 경영혁신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의 중요성과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Lee, 2020).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영향력
을 행사하는 행위이다(Jin and Kim, 2020). 즉 셀프
리더십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자율적 
노력으로 조직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창출하는 개인적 
리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주어진 과업과 
직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이
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영향력을 행사
하는 과정이다(Manz, 1986; Yeo, 2014). 

셀프리더십이 처음 소개될 때는 행동 지향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분되었으나 이후 인지적 전략이 건
설적 사고 전략과 자연 보상적 전략으로 구분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세분되었다(Manz and 
Sims, 1986; Houghton and Neck, 2002). 첫 번째, 
행동 지향적 전략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촉
진하기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리더십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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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는 전략으로,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려는 바람
직한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말한다(Manz and 
Neck, 1999; Jeung and Yun, 2016). 두 번째, 자연 
보상적 전략은 주어진 과업을 즐기며 업무 그 자체에
서 동기를 찾는 전략으로 자기 활동과 일을 통해 진정
한 보람과 가치를 찾으면서 유능감과 자기 통제감을 
얻는 것이다(Prussia et al., 1998). 세 번째, 건설적 
사고 전략은 과업 수행 중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스스
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며 직무상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하고 자신의 활동과 업무에 대해 생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적 사고방식을 형성하거나 수정하는 전략
을 의미한다(Manz and Sims, 1980; Manz and 
Neck, 1999). 

셀프리더십의 기능에 대해 Watson(2004)은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창의성과 자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함
으로써 업무 성과를 높이고, 자기관리 역량과 내면의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개인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
다. Manz & Sims(1980)는 내ㆍ외부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목표 달성과 긍정적 결과를 위해 동기를 부
여하고 통제ㆍ관리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자율과 자발적으로 책
임 있는 행동을 실행하는 독특한 행동 방식이라고 하
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는 셀프리더십이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구조적 관계를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의 개념적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 지향적 전략, 자연 보
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을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
인으로 도출함으로써 셀프리더십, 역량,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은 구성하였다.

2.1.2 역량

역량은 조직 구성원이 과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
심적인 행동 특성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결과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내재적 특성이며, 
특정 분야에서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제
공하는 지식과 기술의 포괄적 영역이다(Klemp, 1980; 
McLagan, 1989). 역량은 세 가지의 요소로 구분된다
(Parry, 1996; Park, 2011). 첫 번째, 지식역량은 주어
진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내용으로, 학습 과정에서 내면화된 절차와 규칙, 개념 
등을 의미한다(Cheney and Lyons, 1980). 지식은 조

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량으로써 주어진 상
황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이전의 지식 또는 능력과는 구별되는 특정 상황에서 활
용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Lee, 
2017). 두 번째, 기술역량은 인지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역량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적, 물리적 능력을 포
괄하는 개념이다(Cheney and Lyons, 1980). 세 번째, 
태도역량은 행동과 선택, 의견의 표현 등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의 내면적 정신 상태 또는 기질이면서, 어떤 업
무 또는 상황에서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등 기본적인 자
질과 소양에 관한 역량이다. 태도는 개인의 감정과 사고
를 토대로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조직의 성
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Kang, 2024).

역량의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항공정비사의 역량은 
매뉴얼에 따라 정비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내적으로 형
성되고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 실제 업무 수행에서 표
출되는 기술적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내면이 
외면으로 표출되는 일련의 바람직한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의 수준은 직무수행을 통해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항공정비사에 대한 역량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지식, 기술, 태도 
역량을 설정하여 분석의 틀로 구축하였다.

2.1.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수행의 일부 또는 전체 과정 중에서 
자기만족을 느끼는 상태로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
인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상황이며 개인이 직무를 통해 
경험하는 전체적인 경험과 감정의 균형된 상태에서 행
동하는 바람직한 태도로 정의된다(Hoppock, 1935; 
Smith, 1955). 구체적으로 직무만족은 직무수행 과정
에서 느끼는 만족감으로서, 직무 자체에서 경험하는 성
취감뿐 아니라, 급여 및 승진 등 직무 조건에 대한 심
리적이고 물리적인 만족, 직무 환경에 대한 정서와 가
치 기준에 대한 충족,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 등 
직무 환경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감정
적 만족의 상태이다(Suh, 2009; Lee, 2017). 선행 연
구를 기초로 볼 때, 항공정비사의 직무만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조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이러한 자신
감을 바탕으로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
써 얻게 되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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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

본 연구는 항공정비사의 역량을 매개로 한 셀프리더
십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제
시된 셀프리더십, 역량,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우선 고찰하였다. 

2.2.1 셀프리더십, 역량 및 직무만족 간의 관계

Ahn(2017)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
프리더십이 교사의 역량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Lee(2016)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간호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확인함으로써, 간호 전문가 양성을 위
해서는 셀프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
근,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로 Lee & Choi(2025)는 간
호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국제 보
건 간호 역량과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교육과정의 설계할 때, 교육과 셀프리더십 
강화 전략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Soemun(2005)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에서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건설적 사고 전략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Çakmak & Uğurluoğlu(2022)는 의료 종사자들의 셀
프리더십,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셀
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에는 약하지만,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olitis(2006)는 직무만족을 매개
로 한 셀프리더십과 팀 성과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
십은 직무만족에 직접적,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Kim & Ki(2016)는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셀
프리더십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
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를 종합해 볼 때, 셀프리더십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Koh et al.(2020)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게재
된 조직 구성원의 직무 역량과 직무만족에 관한 22편
의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
무역량은 직무만족에 중간 이상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태도, 지식, 기
술역량은 모두 직무만족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특
히 태도역량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역량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임을 제
시하였다.

선행 연구는 셀프리더십, 역량, 직무만족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유의한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이론
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다만, 선행 연구의 성과에도 불
구하고,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경로와 
그 과정에서 역량의 역할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2.2.2 항공정비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Youn & Park(2022)은 항공정비사의 직무만족도와 
안전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항공정비사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적
극적인 안전 행동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Kwon(2017)은 항공정비사의 셀프리더십과 조직 효과
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의 자기 보상과 자
연적 보상이 조직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면서 조직 내 긍정적인 문화의 촉진을 통해 
조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항공정비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 연
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하지 않으나, 셀프리더십과 
조직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은 안전
의식과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항공정비사의 조직 행태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는 한편, 항공정비사의 기술력 향상과 정서적 안
정,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만족할 만한 업무 성
과와 항공 안전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기대에서 진행하
였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역량을 매개로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설계

본 연구는 항공정비사의 셀프리더십을 중심으로 역
량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
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
료를 토대로 IBM SPSS Statistics v.23과 PROCESS 
Macro 4.3을 활용하여 상관관계와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다.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셀프리더십과 역량
을 각각 세 개의 잠재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셀프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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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은 행동지향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으로 구분하였으며,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로 정
의하였다. 직무만족은 단일 잠재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변수들의 요인 구조는 표본 특성과 맥락적 요소를 고
려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은 연구 목적에 따라 셀프리더십을 독립변수, 역량을 
매개변수,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Fig.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세부 가설은 Table 1과 같다.

H-1: 항공정비사의 셀프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항공정비사의 셀프리더십은 역량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 항공정비사의 역량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 항공정비사의 셀프리더십은 역량을 매개로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측정 도구로써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일반 특성에 관한 10개 문항
을 포함하여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Table 2).

셀프리더십은 Kim(2019)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1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역량은 
Lee(2017)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항공정비사가 직무를 
위해 갖춰야 하는 개인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18
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식하는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rayfield & Rothe(1951)의 ‘직무만족도 지수(An 
Index of Job Satisfaction)’ 4개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Table 2). 
설문조사는 국내 A 항공사 소속의 항공정비사 250

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3.10.10.부터 2023.11.3.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216명의 조사 결과를 

Fig. 1. Research model

가설 경로

H1

H1.1 행동지향적 전략

→ 직무만족H1.2 자연보상적 전략

H1.3 건설적 사고 전략

H2

H2.1 행동지향적 전략 →

지식역량

기술역량

태도역량

H2.2 자연보상적 전략 →

지식역량

기술역량

태도역량

H2.3 건설적 사고 전략 →

지식역량

기술역량

태도역량

H3

H3.1 지식역량

→ 직무만족H3.2 기술역량

H3.3 태도역량

H4

H4.1 행동지향적 전략

→

지식역량

→ 직무
만족H4.2 자연보상적 전략 기술역량

H4.3 건설적 사고 전략 태도역량

Table 1. Detail hypothesis

개념 측정 변수 문항 번호 문항 수

셀프
리더십

행동 지향적 전략 1∼6 6

18자연 보상적 전략 6∼12 6

건설적 사고 전략 12∼18 6

역량

지식역량 1∼6 6

18기술역량 7∼12 6

태도역량 13∼18 6

직무만족 적합성 1∼4 4 4

일반 특성 성별, 연령, 경력 등 10 10

문항 수 50

Table 2. Structure o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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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의 검증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요인분
석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 측정 
도구의 구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넷째, 도출된 요인에 대한 내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요인 점수를 기반으로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매개모형은 독립변수(X)→매개변
수(M)→종속변수(Y)로 구성된 경로 구조를 가정하였
다.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된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방법 대신, Hayes 
(2022)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회
귀계수를 추정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여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 250명 중 유효 응답자 216명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 비
율이 98.1%로 여성 1.9%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0.9%로 가장 높을 비
율을 차지했으며 30대는 26.9%, 40대는 18.1%로 확
인되었다. 20대 응답자는 4.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 소속팀, 직급, 학력, 항공정비사 경력, 근무 형
태, 근무 인원수, 파견근무 경력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
할 때 표본은 연구 분석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4.2 기술통계 분석 및 정규성 확인

본 연구는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설문 문항에 대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
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Table 4에서는 전체 통계량 
중 일부만을 제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전체 18개 문항 중 자연보상 2(M=3.39)가 가장 낮고 
행동지향 3(M=4.42)이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역량에서
는 기술역량 6(M=3.90)이 가장 낮고, 태도역량 
4(M=4.43)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직무만
족의 평균은 최저 2.68(직무만족 4)에서 최고 4.00(직
무만족 2)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0.66(행동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12 98.1
여성 4 1.9

연령대

20대 9 4.2
30대 58 26.9
40대 39 18.1

50대 이상 110 50.9

소속팀
운항정비(라인) 128 59.3
계획,중정비팀 47 21.8

정비운영,기술팀 41 19.0

직급
사원급 27 12.5
대리급 50 23.1

과장급 이상 139 64.4

학력
고졸 31 14.4

초급대졸 66 30.6
대졸 이상 119 55.1

항공정비사 
경력

10년 미만 38 17.6
20년 미만 61 28.2
30년 미만 77 35.6
30년 이상 40 18.5

근무 형태
주야 교대근무 121 56.0

평상 근무 81 37.5
그 외 근무 14 6.5

근무
인원수

10명 미만 37 17.1
10명∼20명 76 35.2
20명 이상 103 47.7

파견 
근무 경력 

1년 미만 140 64.8
1∼3년 30 13.9

3년 이상 46 21.3

Table 3. Demographic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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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3)에서 1.07(자연 보상 2) 사이의 값을 보였으며 
역량은 0.66(태도역량 4)에서 0.88(태도역량 1) 사이
의 값을 보였다. 직무만족의 표준편차도 유사하여 
0.91(직무만족 2)과 1.09(직무만족 4) 범위에 분포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규성 확인은 Kolmogorov-Smirnov 검정 또는 
Shapiro-Wilk 검정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엄격한 기준으로 정규성 검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심각한 비정규성을 초래하지 않은 기준으로 왜도 
2 미만, 첨도 7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West et 
el., 1995).

측정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셀
프리더십에서 왜도 절댓값은 0.06(자연보상 2)에서 
1.49(행동지향 3), 첨도 절댓값은 0.39(행동지향 5)에
서 4.99(행동지향 3)로 확인되었다. 역량의 왜도 절댓
값은 0.46(기술역량 6)에서 1.10(지식역량 2와 지식역
량 4), 첨도 절댓값은 0.11(태도역량 1)에서 2.13(지식
역량 2) 사이에 분포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의 
왜도 절댓값은 0.30(직무만족 4)에서 0.93(직무만족 
2), 첨도 절댓값은 0.40(직무만족 4)에서 0.96(직무만
족 2)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 통계량에 관한 분석 결과, 모든 측정 변
수의 왜도 절댓값이 2 미만, 첨도 절댓값은 7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규성 가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3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측정 도구의 구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에는 주성
분 분석을 사용하고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직각
회전(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 과정과 
요인 추출 및 측정 변수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도구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검정
과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값은 
0.6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Bartlett 검정에서는 유
의확률 0.05 이하에서 측정 변수의 상관행렬이 단위행
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둘째, 잠재 요인의 추출은 고윳값(eigenvalue)이 1
보다 큰 값을 갖는 요인만을 선택하고 추출 요인에 의
한 누적 설명력은 6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변수 설
명력을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을 확인하여 
0.5 미만의 측정 변수는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변수들의 요인 적
재량을 확인하여 절댓값이 0.5 이상인 변수만을 선택
하였다. 결정된 요인에 의한 측정 변수의 신뢰성 검증
을 위해 Cronbach's α를 활용하였으며 0.7 이상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셀프리더십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3개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요인 적재량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별
된 행동지향 5(0.449)를 제거한 후, 재분석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먼저 추출
된 요인에 의한 측정 변수의 공통성을 분석하여 최솟값
이 0.536(자연보상 3)으로 모든 변숫값이 0.5를 초과함
을 확인하였다. KMO의 표본 적합도 검정 결과는 0.915 
그리고 Bartlett 구형성 검증에서는 χ2=2418.552로서 
상관성이 인정되어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요인의 설명력은 추출된 각 요인이 고윳값 1을 초과
하고, 누적 분산비(=66.947%)가 60%를 초과함으로써 
충분한 설명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적 일관성
의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하위요
인별로 각각 0.890, 0.881, 0.873이 산출되어 모든 요
인에 대해 충분한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량에 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초기 분석에서는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요인에 구
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요인 적재량이 낮은 6개(지식역

개념 측정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셀프 
리더십

행동지향 3 4.42 0.66 -1.49 4.99

행동지향 5 3.72 1.14 -0.62 -0.39

자연보상 2 3.39 1.07 -0.06 -0.71

역량

지식역량 2 4.38 0.69 -1.10 2.13

지식역량 4 4.42 0.67 -1.10 2.09

기술역량 6 3.90 0.87 -0.46 -0.20

태도역량 1 4.04 0.88 -0.64 -0.11

태도역량 4 4.43 0.66 -1.13 2.38

직무
만족

직무만족 2 4.00 0.91 -0.93 0.96

직무만족 4 2.68 1.09 0.30 -0.40

Table 4. Normality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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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3개, 태도역량 3개) 문항을 제거한 후 재분석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변수 공통성은 최솟값이 0.628(기술
역량 3)로 모든 변수가 0.5를 초과함을 확인하였다. 
KMO의 표본 적합도 결과는 0.906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χ2=1,883.843, p<.001로 상
관성이 유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역량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며, 추출된 요인에 의해 측정 도구
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만족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낮

은 1개 문항(직무만족 4, 0.564)을 제거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측정 변수의 공통성은 최
솟값이 0.666(직무만족 3)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가 기
준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MO 표본 
적합도의 경우, 0.682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검증에서
는 χ2=359.285, p<0.001로 상관성이 인정됨으로써 수
집된 자료는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직무만족에 관한 요인분석의 결과에서도 요인에 
의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직무만족을 포함한 셀프리더십과 역량의 
6개 요인, 즉 행동지향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
적 사고 전략, 지식역량, 기술역량, 태도역량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
였다. 분석 결과, 직무만족과 각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측정
변수 공통성

잠재 요인
신뢰도

1 2 3

건설사고2 0.738 0.812 0.105 0.260

0.890

건설사고1 0.617 0.728 0.217 0.203

건설사고6 0.638 0.703 0.304 0.228

건설사고4 0.701 0.697 0.324 0.331

건설사고3 0.609 0.691 0.283 0.227

건설사고5 0.602 0.651 0.327 0.266

자연보상2 0.716 0.279 0.788 0.134

0.881

자연보상4 0.666 0.165 0.782 0.165

자연보상6 0.670 0.251 0.771 0.115

자연보상1 0.701 0.258 0.770 0.204

자연보상3 0.536 0.150 0.631 0.340

자연보상5 0.557 0.357 0.586 0.291

행동지향1 0.759 0.214 0.135 0.834

0.873

행동지향3 0.770 0.258 0.189 0.817

행동지향2 0.786 0.257 0.231 0.816

행동지향4 0.645 0.282 0.299 0.690

행동지향6 0.670 0.447 0.247 0.639

고유값 3.913 3.861 3.607

% 분산 23.019 22.713 21.216

% 누적 분산 23.019 45.732 66.947

KMO=0.915.
Bartlett Approx χ2=2,418.552(df=136, p=.000***).

*p<.05, **p<.01, ***p<.001.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elf leadership

측정
변수 공통성

잠재 요인
신뢰도

1 2 3

기술역량6 0.775 0.820 0.198 0.253

0.913

기술역량5 0.787 0.818 0.297 0.171

기술역량4 0.709 0.742 0.201 0.343

기술역량3 0.628 0.648 0.242 0.387

기술역량2 0.712 0.646 0.386 0.382

기술역량1 0.677 0.588 0.451 0.357

태도역량4 0.882 0.190 0.883 0.257

0.882태도역량5 0.885 0.305 0.871 0.185

태도역량6 0.719 0.487 0.638 0.273

지식역량1 0.813 0.228 0.233 0.841

0.829지식역량2 0.756 0.311 0.201 0.787

지식역량3 0.669 0.407 0.247 0.665

고유값 3.757 2.679 2.577

% 분산 31.304 22.326 21.475

% 누적 분산 31.304 53.630 75.106

KMO=0.906.
Bartlett Approx χ2=1,883.843(df=66, p=.000***).

*p<.05, **p<.01, ***p<.001.

Table 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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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상관계수는 0.80 
미만으로 확인되어 변수 간 심각한 다중 공선성이 존
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관관계 분석
에 관한 상세한 결과는 Table 8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하위요인 간의 유
의한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설검정
과 매개효과 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4.5 가설검정 및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가설검증 및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및 검증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Table 9와 Table 
10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행동지향적, 자연보상적, 건설적 사고 전략은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가설 H1은 기각되었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역량 간 관계에서, 행동지향적 전
략은 지식역량(ß=0.257, p<0.001)뿐 아니라, 기술역량
(ß=0.219, p<0.01), 태도역량(ß=0.199, p<0.001)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연보상적 전략은 기술역량
(ß=0.204, p<0.001), 태도역량(ß=0.145, p<0.01)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건설사고적 전략은 지식역량
(ß=0.502, p<0.001)과 기술역량(ß=0.466, p<0.001), 태
도역량(ß=0.487, p<0.001) 모두에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때, 가설 H2는 
자연보상적 전략이 지식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
라 부분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 H3에 대한 역량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지식역량을 제외한 기술역량(ß=0.169, p<0.01)과 태
도역량(ß=0.200, p<0.001)은 직무만족에 대해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
라, 가설 H3은 부분 채택되었다.

넷째, 가설 H4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행동지향적 
전략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기술역량은 하한
(LLCI=0.002)과 상한(ULCI=0.086)의 신뢰구간 사이
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 영향을 미쳤고, 태도역량은 
하한(LLCI=0.010)과 상한(ULCI=0.083)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
로, 자연보상적 전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기술역
량은 하한(LLCI=0.001)과 상한(ULCI=0.090)의 신뢰
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태도역량 또한 하한(LLCI=0.004)과 상한

측정 변수 공통성
잠재 요인

신뢰도
1

직무만족 2 0.861 0.939

0.872직무만족 1 0.774 0.883

직무만족 3 0.666 0.858

고유값 2.397 　

% 분산 79.883 　

% 누적 분산 79.883 　

KMO=0.682.
Bartlett Approx χ2=359.285(df=3, p=.000***).

*p<.05, **p<.01, ***p<.001.

Table 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job satisfaction

측정변수 행동지향 자연보상 건설사고 지식역량 기술역량 태도역량 직무만족

행동지향 1

자연보상 0.572** 1

건설사고 0.671** 0.642** 1

지식역량 0.641** 0.522** 0.760** 1

기술역량 0.635** 0.647** 0.731** 0.726** 1

태도역량 0.634** 0.575** 0.702** 0.601** 0.708** 1

직무만족 0.518** 0.602** 0.637** 0.567** 0.708** 0.668** 1

*p<.05, **p<.01, ***p<.001.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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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CI=0.066)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
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건설적 사
고 전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기술역량은 하한
(LLCI=0.007)과 상한(ULCI=0.160) 신뢰구간 사이에
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태도역량 역시 하한
(LLCI=0.039)과 상한(ULCI=0.172)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지향적 전
략,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는 모두 지식역량을 
매개로 할 때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H4는 부분 채택되었다.

Ⅴ. 결  론

5.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개
인의 역량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직무만족을 향상할 수 있는 실제
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등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항
공정비사의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셀프리더십과 역량, 직무만족 간에는 다

가설 경로 ß SE t P LLCI ULCI 채택 
여부

H1
H1.1 행동지향적 전략

→ 직무만족
0.033 0.044 0.763 0.446 -0.053 0.120 기각

H1.2 자연보상적 전략 0.065 0.033 1.972 0.049 0.000 0.131 기각
H1.3 건설적 사고 전략 0.060 0.050 1.207 0.228 -0.038 0.158 기각

H2

H2.1 행동지향적 전략 →

지식역량 0.257 0.055 4.654 0.000 0.148 0.366 채택
기술역량 0.219 0.068 3.214 0.001 0.084 0.354 채택
태도역량 0.199 0.059 3.352 0.000 0.082 0.317 채택

H2.2 자연보상적 전략 →

지식역량 0.038 0.042 0.924 0.356 -0.043 0.121 기각
기술역량 0.204 0.051 3.931 0.000 0.101 0.306 채택
태도역량 0.145 0.045 3.204 0.001 0.055 0.234 채택

H2.3 건설적 사고 전략 →

지식역량 0.502 0.053 9.443 0.000 0.397 0.606 채택
기술역량 0.466 0.065 7.095 0.000 0.336 0.595 채택
태도역량 0.487 0.057 8.499 0.000 0.374 0.600 채택

H3
H3.1 지식역량

→ 직무만족
-0.070 0.062 -1.117 0.264 -0.193 0.053 기각

H3.2 기술역량 0.169 0.052 3.211 0.001 0.065 0.273 채택
H3.3 태도역량 0.200 0.054 3.714 0.000 0.0943 0.307 채택

Table 9. Relationship verification results

가설 경로 ß SE LLCI ULCI 채택여부

H4

H4.1 행동지향적 전략

→

지식역량

→ 직무만족

0.004 0.026 -0.052 0.056 기각
기술역량 0.095 0.039 0.029 0.181 채택
태도역량 0.097 0.046 0.021 0.200 채택

H4.2 자연보상적 전략
지식역량 0.000 0.005 -0.012 0.010 기각
기술역량 0.094 0.048 0.022 0.210 채택
태도역량 0.043 0.030 0.000 0.114 채택

H4.3 건설적 사고 전략
지식역량 0.010 0.062 -0.103 0.137 기각
기술역량 0.194 0.066 0.073 0.332 채택
태도역량 0.150 0.060 0.041 0.274 채택

Table 10. Mediating effec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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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셀프리더

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지향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은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셀프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정비사 개인의 자율적 동기와 열
정, 헌신을 기반으로 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또는 만족감에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Politis(2006) 또는 Soemin(2025) 등 이전 연구와 직
접적으로 비교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선행 연구는 셀프
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경로를 분석하기보다는 셀프
리더십이 조직행동이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는 
직무만족을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와 상반되기보다는 셀프리
더십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역량 등 다른 
요인이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역량의 관계에서는 행동지향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 전략이 높아짐에 따라 역량의 모
든 요인인 지식역량, 기술역량, 태도역량이 함께 좋아
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자연보상적 전략은 지식
역량을 제외한 기술역량과 태도역량의 관계에서만 정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정
비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 등 전
문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 설정, 자
기관리, 긍정적 사고와 같은 자기 주도적 행동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
육교사와 간호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개인 역량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Ahn(2017), Lee(2016)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연보상적 전략이 지식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
공정비 업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정보, 절차, 개념 등
에 대한 학습과 이해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보
람이나 가치와 같은 내재적 동기보다 직무수행에 필요
한 전문성 확보와 조직적 요구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
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역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술역량
과 태도역량이 증가됨에 따라 직무만족도 높아지나, 지
식역량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정비사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적·기술적 능력과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책임감이 높을수록 직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신감이 증가하고, 이러한 요
소가 직무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반면 지식역량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항공정비 업무의 직무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공정비사는 일반 사무직과 
달리 현장 중심의 직무 환경에서 장비 점검, 정비 작
업, 문제 해결 등 실무적 활동을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식 자체보다는 이를 실
제 업무에 적용하는 기술적 능력과 직무수행 태도가 
직무만족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Koh et 
al.(2020)은 지식과 기술역량이 직무만족에 중간 이상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태도역량이 핵심적인 요인이
라고 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기술과 
태도역량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넷째,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역량의 매
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행동지향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및 건설적 사고 전략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역량
과 태도역량이 향상되며, 이는 직무만족의 상승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역량은 어떠한 
매개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정비사의 직무만족이 개인의 셀프
리더십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셀프리더십
을 통해 강화된 직무능력이나 직무를 대하는 태도 등 역
량을 매개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개
인의 자기 주도적 행동과 긍정적 사고가 곧바로 직무만
족을 높이기보다는,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적 능력과 긍
정적 직무 태도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
을 높이고 직무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역량에 대해서는 매개효과가 도출되지 않
은 이유는 항공정비에 대한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항공정비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정비 수행 능력,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절
차 준수 능력 등이 핵심 업무라는 점에서, 기술적 수행 
능력과 직무 태도와 같은 실천적 역량이 직무만족 형
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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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항공정비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
순히 개인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기술적 수행 능력과 직무 태도 등 실질적인 역량을 향
상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병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역량과 셀프리더
십은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므로 교육과정의 설계 시, 
교육과 셀프리더십 강화 전략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 
Lee & Choi(2025)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셀프리더십
은 항공정비사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는 않으나, 개인의 역량 중 기술역량과 태도역량을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정비사의 직무만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강화와 역량의 향상이 함께 이루
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항공정비사
의 셀프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만족을 고취하
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확대, 체계적인 역량 개발 프
로그램 개발 및 동기부여 전략 등 조직 차원의 적극적
인 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공한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항공 안전의 일선을 담당하는 항공정비사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들의 행태와 사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항공정비
사의 셀프리더십, 역량, 직무만족 간의 관계와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개인의 행태와 사고방식 그리고 만족의 수준
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된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직무만족을 셀프리더십과 역량이
라는 제한된 요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요인을 식별하고 연구
에 적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항공정비사에서 항공종사
자 전체로 확장하고 일반화된 행태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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